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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수중 구조물(항만 및 어항)의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와 이의 부

대공사(쇄암 및 발파공사, 부산물 운반 및 투기)의 분리발주의 필요성과 타

당성을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그 실행방안을 제안하였음. 

ㆁ 준설공사의 특성과 준설공사업체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가 

타당한 6개 공사유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음. 

 - 분리발주가 타당한 공사의 6가지 공사유형은 산업 육성이 필요한 공사, 다

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 및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공사, 하도급 공사의 비중이 높은 공사임. 

1. 분리발주 필요성

□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준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

소하고, 더 나아가 육성･발전시킴으로서 세계 준설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

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

설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함. 분리발주 시 준설공사업체는 원도급자 위치

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첨단 준설기술 개발과 대형 준설선을 

보유할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음. 

ㆁ 준설공사는 여타의 공사보다도 장비 집약적 공사이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준설공사 예정단가의 하락, 준

설시장 규모의 감소, 수주경쟁 심화, 과도한 준설공사업 등록 및 유지비용

으로 인해 준설공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세계 준설시장 진출

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힘든 상황임.

 - 11년 표준품셈은 펌프식 준설선과 그래브 준설선의 준설능력이 현실과 달

리 향상된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발주자의 일위대가가 하락됨. 준설공사 예

정단가 하락은 준설공사업체의 시공단가 하락을 동반하여 수익성이 악화되

는 결과를 초래함. 실제로 인천신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보기 힘든 90%의 낙찰률이 나왔으며, 입찰 참가 9개사 중 6

개사는 예정가격 대비 100%가 넘는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하기도 함. 

 - <요약그림 1>과 같이 하천정비 시장은 4대강 정비 사업이 12년 종료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항만 및 어항 건설시장도 개･보수 사업 위주

로 이루어짐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함. 이로 인해 준설공사업체의 

수주실적도 <요약그림 2>와 같이 적어지고 있는 상태임. 

요    약  



(a) 항만 및 어항건설 시장규모 추이 (b) 간척 및 하천정비 시장규모 추이

<요약그림 1> 항만 및 어항공사, 간척 및 하천정비 시장의 추이(07년-14년)

(a) 준설공사업체 수주건수 추이 (b) 준설공사업체 수주금액 추이

<요약그림 2> 준설공사업체의 수주실적 추이(07년-14년, 단위: 건)

 - <요약표 1>과 같이 15년 기준 전문건설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05.6%임에 

비해 준설공사업체의 부채비율은 160.7%이며, 평균 유동비율은 131.0%임에 

반해 준설공사업의 유동비율은 141.4%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체보다 열악한 

상태임. 

구분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
조적 석 공 도 장 비 계 금속구조

창호
지붕판금
건축물

부채비율 76.26% 96.33% 76.83% 100.56% 72.54% 104.19% 92.91% 104.21%

유동비율 150.24% 123.99% 113.25% 103.53% 128.41% 109.63% 126.87% 103.53%

구 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보 링 철도궤도 포 장 수 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부채비율 85.03% 68.90% 88.79% 121.94% 61.21% 67.83% 115.07% 93.20%

유동비율 138.28% 193.48% 149.62% 143.21% 197.17% 177.63% 110.07% 106.94%

구 분 강구조 승강기 철강재 삭도설치 준 설 기계설비 가스시설
시공업

시설물
유지관리

부채비율 85.60% 112.78% 223.43% 158% 160.65% 122.27% 169.75% 76.98%

유동비율 140.87% 107.84% 102.35% 57.55% 141.36% 123.43% 115.57% 202.56%

<요약표 1> 업종별 전문건설업체의 부채 및 유동비율(15년 기준)

요    약  



 -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해 <요약그림 3>의 (a)와 같이 준설공사업체의 등록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b)와 같이 세계 준설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

인 보유 준설선의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a) 준설공사업 등록 추이 (b) 준설공사업체 보유 준설선 추이

<요약그림 3> 준설공사업 등록 및 보유 준설선 추이(07년-14년, 단위: 개)

2.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

□ 분리발주가 타당한 6개 공사유형에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해당되는 지

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항만 등 수중구조물 공사에서 박지준설 공사의 분

리발주 타당성은 높은 반면, 기초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은 다소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됨. 

ㆁ (산업 육성이 필요한 공사) 우리의 준설공사 국제 경쟁력은 90년대 이후로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와서는 자체 기술만으로는 해외 선진업

체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 실정에 이름. 이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해

외 준설공사를 한국 준설공사업체가 수주하기는 힘든 상황임. 따라서 준설

공사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분리발주를 통한 산

업 육성이 필요함. 

ㆁ (다른 공종과 시공목적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요약그림 4>

와 같이 기초준설 공사는 여타의 수중 구조물 공사와 시공목적물과 시공장

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박지준설 공사는 시공목적물이 박지의 수심

유지이고 시공장소가 수중 구조물 인근 지역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되

는 공사임. 

ㆁ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국토교통부의 ｢건설

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항만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모두 시방서를 제외하고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도록 

규정된 공사는 아님. 

요    약  



(a) 기초준설의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 (b) 박지준설의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

<요약그림 4>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
 

ㆁ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요약그림 5>와 같이 기초준설 공사는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초기에 수행되어 다른 공종과 밀접한 공정 연계성이 있는 

반면, 박지준설 공사는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타 공종과 공정 연

계성이 거의 없음. 따라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 될 경우, 기

초준설 공사는 공정관리에 지장이 있는 반면, 박지준설 공사는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음. 

(a) 기초준설의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 (b) 박지준설의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

<요약그림 5> 기초 및 박지준설과 타 공사와의 공정 관련성

ㆁ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공사) <요약표 2>와 같이 준설공사의 성격상 하자

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 된다 할지라도 하자책임 논란은 없음. 

ㆁ (하도급 비중이 많은 공사) <요약그림 6>과 같이 항만 등 수중 구조물 공사

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는 전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도급 

비중이 매우 높은 공사임.

요    약  



업종 보증발급(건) 보증청구(건) 업종 보증발급(건) 보증청구(건)

실내 80,103 1,762 상하 36,416 310 

토공 107,150 1,377 보링 11,697 8 

미장 102,387 2,406 포장 19,070 137 

석공 44,915 595 수중 3,371 31 

도장 49,801 342 식재 41,172 640 

비계 24,240 10 조경시설 22,357 359 

금속 166,806 1,612 강구조 36,726 82 

지붕 41,757 168 준설 194 2 

철콘 109,740 2,253 승강기 8,499 5 

설비 508 3 시설물 38,752 26 

<요약표 2> 전문건설업종별 하자보증 발급 및 청구현황(최근 5년 합산)

(a) 도급형태 (b) 하도급 추이 수행업체

<요약그림 6> 기초 및 박지준설공사의 하도급 현황

□ 공공 발주기관, 엔지니어링 업체, 겸업업체, 전문업체 모두 수중 구조물 공

사에서 기초준설 공사는 분리발주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비해, 박지준설 공

사는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분리발주의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함. 

ㆁ (공공 발주기관) 업무부담 증가와 공사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방안을 반대함. 다만, 

기초준설 공사는 통합발주 시에도 후속작업인 지반개량 이후 재준설로 인

한 업체의 분쟁이 빈번하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전혀 불가능한데 비해, 박

지준설 공사는 공사의 성격상 분리발주가 가능하며, 수익성이 담보될 정도

의 준설량이 확보된다면 실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ㆁ (종합･전문 겸업업체)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하여 대형 종

합건설사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나, 대부분의 준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중견 종합건설사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요    약  



ㆁ (엔지니어링 업체) 기초준설 공사는 후속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이므로 

분리발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박지준설 공사는 기초준설 

공사와 여굴량 등 설계기준이 상이하고 여타의 수중 구조물 공사의 공종과 공사목

적물이 상이함. 또한 하자책임 소재의 규명도 명확하며 공정관리 연계성도 적은 

공사이므로 분리발주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함. 

ㆁ (전문업체) 기초준설 공사도 사석의 양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준

설 공사와 사석공사를 하나의 업체에게 하도급 주고 있으며, 동일업체가 수행하

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초준설 이후 수로고시 측정을 통해 준설작업이 적정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면 후속공사 수행업체와의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음. 따라

서 기초준설 공사의 분리발주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임.  

3.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방안

□ 항만 및 어항시설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를 분리

발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ㆁ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분리발주 가능공사 유형에 박지준설 공사 또는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모두 포함하고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업

에도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임. 이를 위해서는 <요약표 3>과 같이 ｢신항

만건설촉진법｣제11조 제2항의 분리발주 가능공사 유형으로 기초 및 박지준

설 공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공공 발주기관의 분리발

주에 관한 기피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함. 

 - 우선적으로 공사성질과 기술관리상 분리발주 타당성이 높은 공사로 평가된 

박지준설 공사를 분리발주 가능 공사유형에 포함하되, 상대적으로 분리발주 

타당성이 미흡한 기초준설 공사도 추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
축법｣ 제49조･제50조･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방재(防

災)･방화(防火)･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 항만시설의 건
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축공사･전기공사 및 전기통신
공사,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표 13>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조 개정(안)

요    약  



 -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조의 분리발주 가능 공사유형으로 기초 및 박지준

설 공사가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분리발주 반대 극복논

리를 홍보하여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업에도 기초 및 박지

준설 공사가 분리발주 되도록 공공 발주기관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발주기관의 업무량 증가 우려에 관한 극복 논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
낙찰과 계약체결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만이 분리발주 될 것이므로 발주기관 업무부담은 크지 않음. 

또한 분리발주에서는 하도급 공사가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하도급 업무가 

수행될 필요가 없어짐. 오히려 분리발주 시 공공 발주기관의 업무종류 수는 

적어짐. 

 ･ (발주기관 선택권 제한 우려에 관한 극복 논리) 현행의 분리발주 금지 규정

은 이미 공공 발주자의 선택권은 제한하고 있는 것임.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발주를 공공공사 발주방식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법제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무엇보다도 발주자 선택권을 우선 시 하는 미국, 독일도 공공

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일부 제한하고 있음. 

 ･ (시공 비효율 및 품질 확보 곤란 우려에 관한 극복 논리) 기초준설의 경우 

지반개량(DCM 공법), 기초사석 공종과 공정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통합발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당해 공종만이 분리된다면 공공 발주자 또

는 감리의 철저한 공사관리와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협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함. 또한 기초준설 공사 이후 수로고시 측정을 통해 당해 작업이 

적정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면 후속작업인 사석공사의 영향 또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더욱이 준설공사는 하자 발생이 없는 공사이므로, 

품질 확보 곤란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 이미 분리발주 되고 있는 전기, 

통신, 기계설비공사 경우에도 공정 간섭이 문제 되지 않고 있으며, 책임시공

으로 인해 오히려 품질이 향상되고 있음. 

 ･ (공사비 증가 우려에 관한 극복 논리) 분리발주 된 공사는 대부분 일정수준 

낙찰률을 보장받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되어 통합발주에 비해 공사비가 증가

하나, 건설 초기에 적정공사비가 투입되어 완벽한 시공을 함으로써 장기적

으로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함. 

ㆁ 항만 및 어항시설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토목+준

설) 방식을 활성화시킨 후,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도하는 방안임. 주계약자 

공동도급(토목+준설) 방식의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발주기관의 거부감도 일부 해소될 수 있으며, 의무화 추

진을 위한 논거도 마련될 수 있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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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 타당성 및 방안 검토 연구 ･ 1

Ⅰ.  서   론 

□ 준설공사는 박지, 항로 등 계획수심 확보와 수심유지를 위해 하천 또는 해저지

반을 준설장비로 준설하고 투기장에 투기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와 항만 및 

어항시설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중요한 공사임.  

ㆁ 대형 항만 건설에 따른 준설, 해운거리 단축에 필요한 대륙횡단 운하 준설, 임

해공업단지 조성, 임해 산업도시 건설, 임해 비행장 건설, 간척 농경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국토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파제 등 축

항 공사의 기초준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는 공사임. 

ㆁ 오랜 시간 동안 하천 및 수로에 퇴적된 토사는 홍수 시 하천의 통수능력을 저

해시키거나 저수량을 낮추는 등 하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퇴적물을 준

설해야만 수심뿐만 아니라 하천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음.  

ㆁ 항만 및 어항시설의 기본시설 중 하나인 수역시설은 항로(航路), 박지(泊地), 선

회장(旋回場), 선유장(船遊場)으로 구성됨. 이러한 수역시설은 준설공사를 통해 

적정 수준의 수심과 폭이 확보되어야만 항만 및 어항시설을 통해 선박이 운항

될 수 있음. 

□ 그러나 준설공사업체는 준설시장 침체, 시공단가 하락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

고 있어 세계 준설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시도하기는커녕 생존하기

도 힘든 실정임. 

ㆁ 준설시장은 크게 간척 및 하천정비 시장과 항만 및 어항시설 건설시장으로 구

분될 수 있음. 이중 하천정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견인하던 4

대강 정비 사업이 12년 종료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또한 항만 및 

어항시설 건설시장도 신규 건설사업보다는 개･보수 사업이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ㆁ 준설공사의 효율성은 준설선, 예선, 앙카바지 등 장비와 운영방법에 따라 달라

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표준품셈은 준설선의 준설능력을 규정하고 있음. 11년 

표준품셈은 준설선의 다수를 차지하는 펌프식 준설선과 그래브 준설선의 준설

능력이 현실과 달리 향상된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발주자의 일위대가가 하락

됨. 이와 같이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준설공사 예정가격의 하락은 준설공

사업체의 시공단가 하락을 동반하여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예를 들어 펌프식 준설선(전동환산 746KW, 점성토 기준)의 동일 운송거리와 N

값을 기준으로 한 1시간당 준설능력(q)의 경우에는 10년 표준품셈 대비 7-8%, 

그래브 준설선의 1회 사이클 당 시간(cm)도 4-5% 가량 향상된 것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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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신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보기 힘든 90%의 

낙찰률이 나옴. 특히, 당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9개사 중 6개사는 예정가격 

대비 100%가 넘는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하기도 함. 이는 예정가격으로도 

공사 수주를 해도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의미임. 이와 같은 사례는 시장가격

을 반영하지 못한 준설공사의 예정가격이 시공단가의 하락을 유발하여 준설공

사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준설공사업체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용도가 고정적이고 가격이 비싸 경매

시장에 나오기가 힘든 준설선이 경매시장에 물건으로 나와 이슈화된 바 있음. 

ㆁ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아직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준설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 준설기술 개발이 필요하나, 준설공사업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의치 않은 상태임. 

□ 준설공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육성･발전시킴으로서 세

계 준설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준설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개진되고 있음. 

ㆁ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준설공사의 경우 공정관리나 하자구분이 용이하고 별도 

노하우와 기술력이 필요한 전문분야이므로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

부, 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건의한 바 있음. 또한 준설공사는 대부분 

하도급을 통해 수행되므로 분리발주 하더라도 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함. 

□ 본 연구는 준설공사 종류 중 수중구조물(항만 및 어항)의 기초 및 박지 준설공

사와 이의 부대공사(쇄암 및 발파공사, 부산물 운반 및 투기)의 분리발주 타당

성을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ㆁ 일반적으로 준설공사의 종류는 크게 수역준설(항로준설), 환경보전 및 채취준

설, 기초준설(기초 터파기)과 이에 부대되는 쇄암 및 발파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투기로 구분됨. 이중 수역준설과 환경보전 및 채취준설은 별도의 전문공사

로서 준설공사업체가 직접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외함. 

 - 준설의 광역 의미로 바라볼 때 구조물 건설을 위한 기초 터파기도 준설공사에 

속하나, 일반적으로 소량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초 터파기는 별도 공종으로 분

류되기도 함(해양수산부, 항만 및 설계기준 해설, 2014).

ㆁ 박지준설의 경우 수역준설의 일종이나, 항만 및 어항공사 등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준설과 수역준설(박지) 모두를 하나의 공사내용으로 포함하여 발주되기도 

함. 따라서 지금까지 항만 및 어항시설 구조물 건설공사로 통합 발주되고 있

는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과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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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준설공사의 특성 및 현황

1. 준설공사의 개요 및 특성

□ 준설공사의 종류는 크게 수역준설(항로준설), 하상준설공사, 기초준설(기초 터

파기) 공사와 이와 같은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쇄암 및 발파공사, 부산물의 운

반 및 투기)로 구분됨. 이의 특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준설의 종류

□ 준설공사의 종류는 크게 수역준설(항로준설), 환경보전 및 채취준설, 기초준설

(기초 터파기)과 이와 같은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쇄암 및 발파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투기)로 구분됨. 이의 특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역준설)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수역시설의 적정 수심과 폭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공사임. 수역시설은 항로, 박지, 선회장, 선유장이 포함되

나, 일부 공사에서는 박지, 선회장, 선유장을 제외하고 항로만을 공사내용 및 

범위로 하기도 함. 이로 인해 수역준설공사를 항로준설공사(유지 또는 확장, 

신설)라고 부르기도 함. 

ㆁ 수역시설이란 <그림 1>과 같이 갑･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내에서 선박의 안

전한 항행과 정박 그리고 원활한 조선과 하역을 목적으로 하는 박지, 선회장, 

항로, 선류장 등의 시설을 말하는데, 입항 선박의 수량 및 선형에 따라 규모가 

정해짐.

 - 항로(航路)는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로서 선박의 항해에 

안전해야 하므로 깊이가 충분하고 암초 등의 장애물이 없고 조류･기상이 적절

해야 함. 

 - 박지(泊地)는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역 지역으로서 선박이 정박하는 

수역을 박지라 하고 조선수면, 선회장, 선류장도 포함됨. 박지는 안전한 정박, 

원활한 조선 및 하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온하고, 충분한 넓이의 수면과 

충분한 수심을 확보해야 하며 해저지질이 닻을 내리는 데 적합하여야 함. 박지

는 묘지, 부표박지 외에 회선장 등이 조선수면을 갖고, 바람･파랑･조류 등 외

력의 영향 및 추진기 등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함. 

 - 선회장(旋回場)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接岸)시 또는 이안(離岸)후 항행을 위하

여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하는 필요한 수역(水域)으로서 바람 및 조류의 영향･
예인성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조선(操船)이 되도록 충분한 넓이로 계획

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자력에 의한 회두(回頭)의 경우 선박길이의 3배, 예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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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회두인 경우에는 선박길이의 2배를 직경으로 하는 원형면적이 필요함. 

 - 선류장(船遊場)은 정박지의 하나로서, 소형선박 및 부선(艀船)이 정박하는 수역

임. 폭풍 시에도 안전한 정박이 가능할 것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내항(內港) 부

분에 설치하는 것이 특징임. 

<그림 1> 수역시설의 종류와 수역준설의 위치

□ (기초준설) 방파제, 안벽 등 모든 수중 구조물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

초사석공사, 해저모래투하공사, 기초매트 부설공사, 기초치환공사 등이 이루어

짐. 기초준설이라 함은 <그림 2>와 같이 수중 구조물의 기초바닥을 굴착하는 

공사를 말함. <표 1>과 같이 공사의 성격상 인근의 박지(선회장, 선류장 포함)

준설을 수역준설이 아닌 기초준설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그림 2> 기초준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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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직접
공사비

기초준설 
공사비

기초
구성비

박지준설 
공사비

박지
구성비

기초+박지
준설공사비

구성비

부산북항재개발(1-2단계)
접안시설및연결잔교설치공사

16,894.3 513.5 3.04% 0.0 0.00% 513.5 3.04%

신양항정비공사 
1단계(접안시설공)

2,064.9 69.7 3.37% 213 10.32% 282.7 13.69%

신양항정비공사 
1단계(돌제공)

763.3 30.6 4.00%  34 4.51% 65.0 8.52%

신양항정비공사 2단계 1,474.3 0.0 0.00% 854 57.93% 854.1 57.93%

부산항신항송도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최종)

75,813.6 1,120.3 1.48% 0.0 0.00% 1,120.3 1.48%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방파제･호안공사)

5,317.8 180.9 3.40% 0.0 0.00% 181.0 3.40%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물양장공)

2,261.4 47.4 2.10% 0.0 0.00% 47.5 2.10%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직립호안공)

2,846.9 120.4 4.23% 0.0 0.00% 120.5 4.23%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선양장)

632.1 23.9 3.79% 0.0 0.00% 23.9 3.79%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관리부두 축조공사

14,155.6 1,218.2 8.61% 6,007 42.44% 7,225.4 51.04%

평균 18,854.4 492.0 3.40% 711 28.80% 1,043.4 14.92%

<표 1> 수중구조물 공사의 기초준설 및 박지준설 공사비 비중(단위: 백만 원, %)

ㆁ 일반적으로 수중 구조물은 항만 및 어항시설의 계류시설과 외곽시설로 구분됨. 

따라서 기초준설은 계류시설과 외곽시설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터파기라 할 

수 있음. 계류시설은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을 하는 

접안 설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으로 이루어

짐. 또한 외곽시설은 토사 유입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항만, 간척지, 매립지 

등의 외곽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방파제, 방사제, 해안제방, 방조제, 호안), 돌

제, 이안제, 잠제, 도류제, 수문, 갑문 등을 들 수 있음. 

 - 계류시설 중 안벽은 배를 접안시킬 목적으로 해안이나 강가를 따라서 콘크리

트로 쌓아올린 시설물을 말하며, 보통 수심 3m 이상의 중･대형 선박을 계류하

기 위한 시설을 안벽이라고 하며, 수심 3m 이하의 소형선 계류시설은 특별히 

물양장이라 함. 잔교는 배를 접안(接岸)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

이며, 부잔교는 선박의 계류를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의미함. 돌핀

은 선박을 매어 두기 위하여 안벽, 물양장, 잔교 등에 세워놓은 기둥을 가리킴. 

 - 외곽시설 중 방파제는 바다의 파랑(波浪)을 막아 항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

의 외곽에 쌓은 둑이며, 방사제는 해안의 표사 이동을 막을 목적으로 해안에서 

직각 방향으로 시설되는 구조물 또는 조석류나 하구류 등 주로 유수를 규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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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을 유지하도록 설치하는 구조물을 의미함. 방조제는 파랑의 침입 및 해안

의 침식을 방지하여 방재림 및 해안 방재림 예정지를 보호하고, 모래언덕 및 

삼림 조성의 기초를 이루고자 시공하는 둑을 가리킴. 호안은 일반적으로 하안

(河岸)･해안(海岸)･둑을 보호해서 유수에 의한 물가선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

여 그 비탈면에 시설하는 공작물을 말함. 

□ (환경보전 및 채취준설) 매립재료로서 수저토사의 채취, 콘크리트 골재용의 모

래나 자갈의 채취, 환경정화를 위한 저질의 채취를 위한 준설공사로서 오니토 

준설, 퇴적토 준설, 저수로 준설, 하상정리 공사로 나누어짐.

ㆁ 오니토 준설은 도시하수, 농업배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을 통하여 

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니를 환경 보전

의 관점에서 준설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함.

ㆁ 퇴적토 준설은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

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퇴적 토사를 준설하는 것을 의미함. 

ㆁ 저수로 준설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준설과 소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준설로 구분되며 수류의 유도나 수상 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준설을  

가리킴. 

ㆁ 하상정리는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

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을 정리

하는 것임. 

□ 준설공사 중 수역준설, 환경보전 및 채취준설은 준설 자체가 공사의 최종 목적물이 

되는 공사인 반면에 기초준설(박지준설 포함)은 최종 목적물인 계류시설, 외곽

시설 등 수중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해 수반되는 공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ㆁ 일반적으로 수역준설, 환경보전 및 채취준설과 같이 준설 자체가 최종 목적물

인 공사는 그 성격상 하나의 전문공사(부대공사인 쇄암 및 발파, 부산물의 운

반 및 투기 포함)로 구성되므로, <표 2>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준설공사

업을 등록한 자가 수행함. 즉, 수역준설과 환경보전 및 채취준설공사는 준설공

사업자의 업무범위라는 것임. 

ㆁ 발주자는 기초준설(박지준설 포함) 수중 구조물 축조 공종 중 하나로 인식하여 

다른 공종과 함께 통합발주하고 있음. 이로 인해 <표 2>와 같이 준설공사업자

가 아닌 토목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공사업자가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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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역준설)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환경보전･채취준설)
제1매립장 주변 

외곽하천 준설공사

(기초준설)
소안 이목항 접안장 

시설공사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완도군

추정금액  24,229,000,000원 84,809,200원 284,430,000원

공사내용

･펌프준설 3,875,441㎥･그래브준설 427,765㎥･항로용등부표28기(이설)･부대공 1식

･하천준설 650m/5,427.25
㎥･측구준설: 10,552m/1,582.80
㎥･하수관 준설: 450m/99.94㎥

･물양장 및 부대공･기초 및 박지준설 포함

발주업종 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표 2> 준설공사의 유형별 발주사례

2) 준설공법

□ 준설은 수중에서의 토사 굴착작업이므로 백호에 의한 육상준설을 제외하고 대

부분 준설선을 이용한 해상준설 이루어짐. 따라서 <표 3>과 같이 준설선의 형

식 및 준설토사의 운반처리 방식에 따라 시공방법이 정해짐. 

ㆁ (자항식 호퍼준설) 호퍼를 가지고 있으며 준설토사를 드래그 헤드에 흡입하여 

진흙 통에 채운 후 자항으로 사토장으로 운반하여 진흙통문을 열고 지정된 장

소에 준설토를 투기하는 방식임.

ㆁ (그래브 준설) 그래브 버킷을 줄에 매달아 그래브를 벌린 채 물밑바닥에 떨어

뜨려 흙･모래･자갈 등을 퍼서 들어 올리는 것으로 전용준설선을 사용하는 것

이 원칙이나, 소량을 준설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선상에 그래브 버켓 

및 기중기를 조합하여 대용하는 경우도 있음.

ㆁ (비항식 펌프준설) 커터가 부착된 래더를 해저에 내리고 커터를 회전시키면서 

펌프의 가동으로 토사를 흡입하여 사토장에 투기함으로서 준설작업이 이루어

지는 방식임. 준설능력이 크고 준설토사를 매립지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점차 수요가 늘고 대형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음.

ㆁ (디퍼준설) 앞뒤의 스퍼드를 해저에, 버켓을 준설위치에 내린 후 디퍼 암을 통

한 와이어를 감으면 디퍼 핸들의 버켓이 상향운동을 하면서 굴착을 함. 디퍼 

버켓에 준설토가 담아지면 터언 테이블에 부착된 디퍼 붐을 회전하여 토운선

에 적재하는 방식임.

ㆁ (버켓준설) 선수, 선미, 좌우에 앵커를 투묘하여 고정시킨 후 래더를 해저에 내

리고 버켓라인를 회전시켜 준설하는 방식임. 버켓에 퍼담은 준설토는 슈트를 

통하여 토운선에 적재하고 토운선을 예인선으로 지정된 투기장에 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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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호퍼준설 그래브 준설 비항식 펌프준설

개념도

장비
조합 본선 + 연락선 본선 + 예선 + 토운선 + 

양묘선 + 연락선
본선 + 예선 + 양묘선 + 

연락선

준설
방법

선단부에 커터가 장착된 래
더를 계획 준설위치에 내린 
후 커터를 회전시켜 준설토
사를 물과 함께 흡입

준설선에 탑재된 그래브 버
키트를 계획준설위치에 내
린 후 버키트를 개폐하면서 
준설

선단부에 커터가 장착된 래
더를 계획 준설위치에 내린 
후 커터를 회전시켜 준설토
사를 물과 함께 흡입

투기
방법

흡인된 준설토를 싣고 투기
장에 자항으로 이동 배사관 
또는 선체에서 바로 압송에 
의해 투기

준설토는 토운선 또는 대선
에 실어 투기장으로 운반하
여 투기

흡인된 준설토를 배사관을 
통해 투기장에 투기

적용성

･준설량이 대규모이고 광
범위 할 때 유리･투기거리가 멀 때･준설심도가 깊을 때･스스로 피항해야 할 필요
가 있을 때

･준설심도에 제약이 없음･배송거리가 멀 때 유리･경질토사도 준설가능･공사규모에 따라 장비투
입 규모선정이 용이･국내 보유 장비가 많아 
수급이 용이

･배사관 설치가 용이하고 
투기거리가 적정할 때･토질의 종류가 적정할 때
(점토질 또는 사질)･준설심도가 적정한 곳

구분 디퍼준설 버켓준설 쇄암준설

개념도

장비
조합

본선 + 예선 + 토운선 + 
연락선

본선 + 예선 + 토운선 + 
연락선

쇄암선 + 그래브 준설선 
또는 디퍼 준설선+토운선+ 

연락선

준설
방법

유압식 전방 굴착쇼벨을 장
착하여 디퍼가 앞쪽을 향하
여 밀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퍼올리는 방식으로 준설

버켓체인에 연속적으로 장
착된 버켓으로 해저면으로
부터 준설토를 굴착하여 수
면위로 끌어올리고 버켓이 
체인의 상단구동 기어 위를 
지날 때 버켓을 뒤집어 슈트
를 통하여 준설토를 준설선 
옆에 계류한 운반선에 배출

선반에서 쇄암추를 낙하하
여 암을 파쇄하며, 이를 그
래브 준설선 또는 디퍼 준
설선으로 인양

투기
방법

준설토는 토운선 또는 대선
에 실어 투기장으로 운반하
여 투기

준설토는 토운선 또는 대선
에 실어 투기장으로 운반하
여 투기

준설토는 토운선 또는 대선
에 실어 투기장으로 운반하
여 투기

적용성

･수심 얕고 정밀을 요하는 
준설에 유리･국내 보유장비가 적어 수
급이 어렵고 이용료 고가･시공실적이 많지 않음

･준설능력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이고 광범위한 준
설에 적합･국내 보유장비가 적어 수
급이 어렵고 이용료 고가･시공실적이 많지 않음

･지반이 단단하여 일반 준
설선으로 준설되지 않는 
토질･구조물이 인접하여 발파
방법을 쇄암을 할 수 없는 
경우

<표 3> 준설공법의 유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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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쇄암준설) 쇄암선은 지반이 단단하여 일반준설선으로 준설이 되지 않는 토질

이나 구조물이 인접하여 발파방법으로 쇄암을 할 수 없는 경우 쇄암선에 의해 

파쇄하는 방식임. 

ㆁ 준설공사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준설선의 기종과 사용될 수 있는 조건

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음. 

        기종
버켓선 호퍼선 그래브선 펌프선 쇄암선

 조건

준설능력 보통 작다 작다 크다 작다

준설단가 보통 고가 보통 저가 고가

토운선 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준설 후 굴곡 보통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최대토질조건 연암 연암 보통토사 보통토사 경암

작업점유수면 크다 작다 작다 작다 작다

건조비 보통 고가 보통 보통 고가

<표 4> 준설선의 기종 및 사용조건

□ 이상의 준설공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준설공사는 여타의 

공사보다도 장비 집약적 공사이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

라 할 수 있음. 

ㆁ 토목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중 준설선만큼 다학제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흔하지 않음. 준설선을 구성하는 장비나 이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

영방법의 개발 등은 기계, 조선, 제어 등의 기술이 융합되어져야 비로소 최고

의 효율을 낼 수 있음. 이와 같은 준설기술과 함께 준설선에 승선하여 장비를 

운전하는 인력의 오랜 기간의 경험도 절대적으로 요구됨. 

ㆁ 준설의 효율을 결정해 주는 생산량 영향 인자 중 준설기술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약 40%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준설공사의 원가 구성을 살

펴보면 장비비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45% 정도이며, 에너지 소모

비용도 30-40%에 이르고 있음. 

2. 준설시장 규모 및 동향

1) 항만･간척･하천공사의 사장규모 변화 추이

□ 준설공사의 주된 시장이라 할 수 있는 간척 및 하천정비 시장과 항만 및 어항

시설 건설시장의 공사금액 및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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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만 및 어항공사의 시장규모가 07년부터 14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실제로 14년의 시장규모는 1조 4,407억

으로 07년의 2조 2,311억과 대비할 때, 35.5%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남. 항만 및 

어항공사의 공사건수도 14년 601건으로 07년의 822건에 비해 36.9% 감소됨. 

ㆁ 항만 및 어항공사의 전체 공사건수가 감소하고, 전체 공사금액도 감소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 1건당 금액이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ㆁ 항만 및 어항시설 건설시장도 신규 건설사업보다는 개･보수 사업이 주로 이루

어짐에 따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3> 항만 및 어항공사의 공사금액 및 건수 변화 추이(07년-14년)

□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척 및 하천시장 경우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견인하던 4대강 정비 사업이 12년 종료된 이후부터는 예년(07-09년) 수

준의 시장규모(1조,7,000억, 2,000건)로 환원됨. 

ㆁ 일반적으로 간척 및 하천시장은 공사건수 2,000건, 공사금액 1조 7,000억 원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었음. 그러나 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1)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09년 1조 9,811억 원, 10년 5조 1,576억 원, 11년 

4조 8,94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ㆁ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된 시점의 간척 및 하천시장의 공사건수는 

예년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사 1건당 공사금액이 커진 것

1)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밖에 노
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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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됨. 즉,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하천공사가 대형화되었다는 것

을 의미함. 

<그림 4> 간척 및 하천시장의 공사금액 및 건수 변화 추이(07년-14년)

□ 간척 및 하천정비 시장과 항만 및 어항시설 건설시장의 공사금액 및 건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준설공사업의 수주실적도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는 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ㆁ 14년 기준 준설공사업 원･하도급 수주금액과 건수는 1,771억, 38건으로 07년의 

수주금액과 건수인 3,467억, 110건과 비교할 때 각각 49.1%, 65.5%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그림 5> 준설공사업의 수주 공사건수 변화 추이(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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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준설공사업의 수주 공사금액 변화 추이(단위 억 원)

□ 준설공사업의 도급형태(원･하도급)별 수주실적 중 가장 큰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원도급 공사보다는 하도급 공사임.

ㆁ 14년 기준 준설공사업 하도급 수주금액과 건수는 327억, 7건으로 07년의 1,516억, 

42건과 비교할 때, 각각 78.5%, 8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준설공사는 간척 및 

하천공사에서 주로 원도급, 항만공사에서는 하도급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도급 공사 수주실적의 큰폭 감소는 항만 및 어항공사의 시장규모 축소에 기인하고 

있음. 

2) 준설 하도급 수주실적에서의 기초 및 박지준설공사 시장규모

□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4개년(11-14년) 기초 및 박지준설 하도급 

공사의 건수는 44건, 공사금액은 1,676억 원으로서 준설공사업의 하도급 수주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태임.  

(a) 기초 및 박지준설 하도급 공사건수 (b) 기초 및 박지준설 하도급 공사금액

<그림 7> 기초 및 박지준설 하도급 공사건수 및 금액(11-14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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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11-14년 합산 기초 및 박지준설 하도급 공사건수는 44건으로 전체 준설공사업 

하도급 공사건수인 79건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공사금액은 1,676억 원

으로 전체 수주금액인 3,959억 원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ㆁ 준설공사업 하도급 실적에서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항만 및 어항공사의 시장규모 축소는 준설공사업의 하도급 수주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3. 준설공사업체의 현황

1) 등록현황

□ 준설공사업은 특수공사업 중의 하나로 출발하였으며, 97년부터는 전문건설업종 

중의 하나임. 또한 99년부터 07년까지 종합건설업자도 겸업 가능한 전문건설업

종이었음. 

ㆁ 준설공사업은 건설업 등록제도의 기본골격(일반건설업, 특수공사업, 단종공사

업)을 갖춘 1975년 ｢건설업법｣ 개정 이래 항만준설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특

수공사업의 하나로 존재함. 1982년 개정 시 단종공사업이 전문건설업으로의 

명칭 변경됨에 함께 항만준설공사업도 현재의 준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후 97년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특수공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준설공사업은 전문공사업의 하나로 편입됨. 99년에는 준설공사

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함께 일반건설업자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

됨. 그러나 07년 개정 시 준설공사업을 비롯하여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한 7개 업종이 폐지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및 별표 1에 

따르면,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의미하며,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표 5>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이러한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여타의 전문건설업

종 등록기준보다 높은 수준임. 

ㆁ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로 구분됨, 기술인력은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3명(중급 기술자 1명 필수 포함) 이상과 건설기계 분야

의 초급 기술자 2명 이상(중급 기술자 1명 필수 포함)이며, 자본금은 법인 10

억 원 이상, 개인 20억 원 이상임. 또한 장비는 펌프식, 일정규모 이상의 그래

브식, 딧파(디퍼)식, 바켓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사무실임. 

ㆁ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이 여타의 전문건설업종보다 높은 수준인 이유는 당초 

단종공사업이 아닌 특수공사업에서 출발된 업종이며, 종합건설업자의 겸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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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7개 업종 중의 하나이었기 때문임. 또한 앞서 준설공사의 특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준설공사업은 다른 전문공사보다도 장비 집약적 공사이며, 고도

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이기 때문임.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
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
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
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
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개인 20억원 이상

<표 5> 준설공사업(전문건설업종)의 등록기준

□ 높은 등록기준으로 인해 <그림 8>과 같이 준설공사업체는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이며, 이중에 상당수는 종합건설업종을 동시 보유한 겸업업체임. 더욱이 준

설공사 시장규모 감소로 인해 등록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ㆁ 준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전문기술 인력과 높은 수준의 자

본금, 고가의 준설선, 예선, 앙카바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겸업업체

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규모에 비해 업종 등록 및 유지에 소요

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준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수는 많을 수가 없음.

 <그림 8> 준설공사업의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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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9>의 (a)와 같이 15년 기준 준설공사업을 등록한 33개사 중에서 종합건

설업종을 동시 보유한 겸업업체는 19개사로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준설공사업체 중 겸업업체가 많은 이유는 준설공사업이 07년까지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종 겸업을 허용한 7개 업종 중의 하나이었기 때문

으로 보임. 

ㆁ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준설공사업체의 주력시장 중 하나인 간척 및 하천시

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준설공사업체의 수가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아짐. 그

러나 4대강 정비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간척 하천시장이 예년 수준으로 환

원됨에 따라 수주경쟁이 심화되어 준설공사업체의 수도 감소함. 이와 같은 시

장규모 감소에 따른 경쟁심화도 준설공사업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함께 준설공사업체의 수를 감소시킨 이유 중의 하나임. 

 - <그림 9>의 (b)와 같이 15년 기준 준설공사업체 중 직전년도 공사수주 실적이 

없는 업체는 10개사로서 전체(15년 기준 33개사)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시장규모 감소로 인해 수주경쟁이 심화되어 초래된 현상이라 사료됨. 추후에도 

공사수주가 힘들 경우 이들 업체는 준설공사업 등록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

어 준설공사업체의 수는 현재보다도 감소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임. 

(a) 준설공사업체의 유형(겸업･전문업체) (b) 준설공사업체의 공사 수주 현황(15년) 

<그림 9> 준설공사업체의 유형 및 공사수주 현황

2) 준설선 보유현황

□ 준설공사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준설공사업체 보유 준설선의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ㆁ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현황통계(16년 9월 30

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준설선은 223척이며, 이중 준설공사업체가 보유(자

가용)하고 있는 준설선은 100척인 것으로 조사됨. 준설공사업체가 보유한 준설

선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 추진시기인 08-10년에 가장 많았으

며, 이후 준설공사 시장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준설선의 수도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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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준설공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선 중에서 그래브 준설선이 50척으로서 가

장 많으며, 펌프 준설선이 20척으로 그 다음임. 호퍼 준설선은 대형 준설공사 

위주로 사용됨에 따라 국내에는 없음. 그러나 호퍼 준설선이 국내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 해외 호퍼 준설

선을 임대하기 위해 고가의 비용이 외국으로 지출되고 있어 발주기관의 잘못

된 설계로 인해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10> 준설공사업체의 준설선 보유현황

□ 준설공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선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고가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임. 

ㆁ 일반적인 중고 하천 준설선 1대당 평균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의 구입비용이 

들어가고 예인선도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소요됨. 또한 중고 앙카 바지선

도 1억 원에서 2억 원, 특히 A봉을 설치한 바지선의 경우에는 4억 원 정도가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밖에 바다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고성능 신규 준설선의 경우에는 천문학적 구입비용이 소요됨. 

ㆁ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준설선도 별도의 유지비용이 소요됨. 준설공사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이므로, 준설선 선장, 기관사, 운전사, 선원의 

장기 고용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들의 인

건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함. 또한 준설선의 보수 및 관리를 위한 비용도 추가

로 소요됨. 준설선 1척 당 연간 4억 원의 유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3) 경영상태

□ 준설공사의 예정가격 하락, 시장규모의 감소, 수주경쟁 심화, 과다한 준설공사

업 등록 및 유지비용으로 인해 준설공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ㆁ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년 기준 전문건설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05.6%

임에 비해 준설공사업의 부채비율은 160.7%이며, 평균 유동비율은 131.0%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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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준설공사업의 유동비율은 141.4%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열악한 상

태임. 

 - 부채비율은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

준치로 보고 있음. 이러한 점을 통해 준설공사업의 타인자본 의존도가 다른 전

문건설업종보다도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유동비율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소 200% 이상을 표준치로 인정

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준설공사업의 지불능력은 다른 전문건설

업종보다 양호하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음. 

구분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
조적 석 공 도 장 비 계 금속구조

창호
지붕판금
건축물

부채비율 76.26% 96.33% 76.83% 100.56% 72.54% 104.19% 92.91% 104.21%

유동비율 150.24% 123.99% 113.25% 103.53% 128.41% 109.63% 126.87% 103.53%

구 분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보 링 철도궤도 포 장 수 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부채비율 85.03% 68.90% 88.79% 121.94% 61.21% 67.83% 115.07% 93.20%

유동비율 138.28% 193.48% 149.62% 143.21% 197.17% 177.63% 110.07% 106.94%

구 분 강구조 승강기 철강재 삭도설치 준 설 기계설비 가스시설
시공업

시설물
유지관리

부채비율 85.60% 112.78% 223.43% 158% 160.65% 122.27% 169.75% 76.98%

유동비율 140.87% 107.84% 102.35% 57.55% 141.36% 123.43% 115.57% 202.56%

<표 6> 업종별 전문건설업체의 부채 및 유동비율(15년 기준)

ㆁ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은 준설공사업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개선되기보다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음. 

 - <그림 11>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설공사업체의 부채비율이 4대강 정비사

업이 종료된 13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b)와 같

이 유동비율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음. 

(a) 부채비율 추이 (b)유동비율 추이

<그림 11> 준설공사업체의 부채 및 유동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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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 

1. 공공공사 분리발주 관련 규정

□ 국내 공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6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7조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된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

공공사에서 분리발주 방식보다는 통합발주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ㆁ 설계･시공이 분리된 형태(Design-Bid-Build)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방식으로 구분됨. 

 - 통합발주는 발주자가 사업내용이 확정된 전체 공사(종합공사)를 하나의 원도급 

업체(종합건설업체)에게 일괄 발주(도급)하는 방식임. 통합발주 하에서 원도급 업

체는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업무, 하도급 업체(전문건설업체)는 공종별 시공업무

를 주로 담당함(원도급 업체가 시공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기도 함). 또한 계약

관계가 발주자-원도급 업체, 원도급 업체-하도급 업체간에만 성립됨. 이로 인해 

통합발주 방식을 수직적･계층적 생산체계라고 지칭하기도 함. 

 - 분리발주는 발주자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마감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개별 전문공사(공종)를 시공능력을 보유한 다수의 원도

급 업체(전문건설업체)에게 나누어 발주(도급)하는 방식임. 분리발주 하에서 종

합적 계획･관리･조정업무는 발주자 또는 대리인(건설사업관리자: Construction 

Manager)이 수행하고, 공종별 시공업무는 다수의 원도급 업체가 담당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사를 원도급 업체가 직접 수행하여, 하도급 공사가 발생

하지 않음. 또한 계약관계가 발주자와 다수의 원도급 업체간에만 성립됨. 이로 인

해 분리발주 방식을 수평적 생산체계라고도 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
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

되는 공사
②각 중앙관서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표 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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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
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

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
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

되는 공사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
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표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동일 구조물 공사 

라 함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

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함. 또한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에 특

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

대공사를 의미함. 

□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관련 규정을 보면, 분리발주가 타당한 공사의 유형을 다

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공사유형에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ㆁ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있는 공사) 다른 법령에 의해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를 통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인정되어 통합발주의 예외로 간주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점에서 준설공사업

도 공사의 고도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ㆁ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통합발주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분리발주 하고자 하는 공종은 다

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시공 목적물 및 시공장소와 

다른 공종의 시공 목적물 및 장소와 명확히 구분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

요가 있음. 시공 목적물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기능이 상호 연결되

는 일체식 구조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

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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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통합발주 예외 사유 중 

하나가 관련 법령 등에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설계서가 별도로 작

성되는 공사임.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된다는 의미는 다른 공사와 시공 목적물

이 상이하다는 것이며, 또한 공사관리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임. 따라

서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에 관한 설계서가 별도로 작

성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설계서의 별도 작성 시 하자책임 구

분이 명확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종에 해당됨.

ㆁ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공사의 구성 공종간 상호 관계가 적은 경우에

는 분리발주하기가 용이하므로, 통합발주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수중 구

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이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용이한 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ㆁ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공사) 구조물 구성요소에서 시공 또는 사용과정 중 

발생한 결함이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미쳐 하자가 발생할 경우(기능성, 사용

성, 내구성 동반 악화)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움. 따라서 하자 발생 시 책임구

분이 명확한 경우를 통합발주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수중 구

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의 하자 발생 시 타 공사 수행주체와의 책임

소재 규명의 용이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ㆁ (하도급 비중이 높은 공사) 공공공사 분리발주 관련 규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도급 비중이 높은 공사도 분리발주의 타당성 및 가능성이 높은 공사

라 할 수 있음. 가령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를 원도급자

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 하도급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면, 이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공공 발주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지출한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다

는 것은 품질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더욱이 정부에서

는 저가 하도급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 비중이 높은 공사의 분리발주를 추진한 바 있음. 따라서 수중 구

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하도급 비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전문건설업체의 ‘손톱 및 가시’인 저가 하도급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을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함.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은 다수의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

하여 공사비를 받는 수평적 생산체계인 분리발주 방식만이 통합발주 방식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인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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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 및 가능성 검토

□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가 타당한 공사의 유

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1)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있는 공사

□ 향후 준설시장은 해운 운송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

승 및 에너지 사업 증가에 의해 항만관련 준설, 매립과 중동지역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ㆁ 세계 준설시장 규모를 IADC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동이 33%, 

유럽 18%, 중국 16% 등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싱가폴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 시장과 인도, 아프리카가 19%, 북미, 남미, 호주 등이 14%를 차지하고 

있음. 세계 준설시장에서 항로 및 유지준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

경관련 하천, 호소 준설이 19%를 차지하고 있음. 

ㆁ 최근 세계 준설시장 규모를 보면 2007년에는 약 130억불의 시장 규모를 보이

고 있는데, 최근 중동 및 BRICS의 경제 개발이 가속되면서 시장 규모는 2000

년 대비 거의 두 배 가량 커짐. 

□ 그러나 우리나라의 준설공사 국제 경쟁력은 1990년대 이후로 저하되기 시작하

였고, 2000년대에 와서는 자체 기술만으로는 해외 선진업체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 실정에 이름. 이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해외 준설공사를 한국 준설

공사업체가 수주하기는 힘든 상황임.  

ㆁ 준설선을 포함한 준설장비와 기술은 최근 30년간 유럽과 미국 주도로 급속히 

대형화, 첨단화되었고, 이로 인해 해외 준설공사업체의 국제 경쟁력이 점차 향

상되고 있음.  

 - 미국의 준설 기술은 미 공병단 준설 프로그램(DOTR,DOER)과 연방환경청 

(EPA), 연방수로국, 항만청 등의 국가 기관 주도하에 성장, 발전하고 있음. 

TEXAS A&M 대학의 준설 시험실과 엘리코트, GIW 등의 제조 회사들과 

Great lakes등의 대형 준설선단을 보유한 건설 회사들이 미국준설협회

(Western Dredging association, WED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특히, 산･
학관이 연계된 준설기술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2000년 이후에는 인도, 중

동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함.
 

 - 일본의 국제 경쟁력은 준설선 설계, 환경 준설, 기계, 자동제어 분야에서 우세

하지만, 80년대 이후에 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구조인 한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동남아시아 준설 공사에서는 한국 건설업체와 심한 경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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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자국 내 황하강, 양쯔강, 광동성, 동부해안 등의 개발로 인한 연간 2억

m3 이상의 준설공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최근 대형 점보급 준설선을 수입 

또는 자체 제작하고 있음. 난징 호하이 대학은 델프트 공대와 연구 협약하여 

준설 시험실을 설치하였고, 주요 준설회사들은 중국 준설협회(ChinaDredging 

Association)를 조직하여 국제 준설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국제 기술 교

류를 통해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기술 개발을 조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

게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유럽은 Delft 공대 준설시험실과 세계 최대 준설선 건조 회사인 IHC, 주요 준

설회사들로 구성된 준설협회(Central Dredging Association)를 중심으로 10년간 

준설관련 요소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여 전 세계 주요 준설분야 시장

을 선점하고 있음. 특히 최근 10년간 대심도 준설이 가능한 점보급 준설선들

은 대부분 유럽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각각 보유한 1대씩을 제

외하면,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주요 회사들이 세계의 모든 점보급 준설선을 보

유하고 있음. 이처럼 유럽은 준설 기술의 첨단화, 대형화를 주도하고 있음.

ㆁ 국내의 준설기술은 토목공학을 비롯하여 기계, 조선, 제어 등 여러 학문의 사

각지대로 남아있어 현재까지 세계와 견주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세울

만한 준설선 운영기술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재 준설 현장 기

술자들은 경험에 의존하여 준설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는 결국 

효율의 하락을 가져왔고, 특히 최근 장비의 대형화, 첨단화가 진행되면서 이러

한 결과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

 - 준설선을 구성하는 장비나 이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방법의 개발 등은 

기계, 조선, 제어 등의 기술이 융합되어져야 비로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음. 

준설토 처리 분야는 최근 신항만 건설 등의 영향으로 연구진들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준설, 이송 등의 분야에서는 아직도 학제 간 전문 연구진이 

구성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준설기술 현황은 미래 경쟁력 

상실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현장기술 분야가 되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준설공사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

한 방안의 일환으로 분리발주를 통한 산업 육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ㆁ 준설기술은 항만이나 하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기술임.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준설시장은 앞으로 매력적인 영역임에는 분

명하지만 준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아직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준설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준설공사가 분리발주 된다면, 준설공사업체는 원도급자 위치에

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첨단 준설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형 준

설선을 보유할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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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 시공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준설 공사는 지반개량, 기초사석 깔기 등의 공종과 

시공 목적물과 시공 장소가 동일한 공종이므로, 기초준설 공사는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과 시공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라 할 수 없음.  

ㆁ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준설 공사의 시공 목적물은 방파제, 안벽 등의 외곽 

및 계류시설의 기초임. 이러한 수중 구조물의 기초형성을 위해 <그림 12>의 

(a)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기초준설, 지반개량(DCM 공법), 기초사석 깔기(사석 

고르기) 등의 공종이 수행됨. 따라서 기초준설 공사는 기초형성을 위한 지반개

량(DCM 공법), 기초사석 깔기(사석 고르기) 공사와 동일한 시공 목적물과 시공 

장소를 가진 공사임.  
 

ㆁ 실제로 <그림 13>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준설(터파기) 공종은 수중 구

조물 축조를 위해 수행되는 다른 공종과 함께 내역서 상에서 기초공의 일부 

공종으로 취급되고 있음. 

(a) 기초준설의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 (b) 박지준설의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

<그림 12>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

□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박지준설 공사의 시공 목적물은 박지의 수심 유지이며, 

시공 장소도 수중 구조물 인근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타의 공사

와 시공 목적물과 시공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임. 

ㆁ 박지 준설공사도 항만 등 수중 구조물의 축조 시 공사내용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림 12>의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공종과 달리 시공 목적물이 수중 

구조물이 아닌 수역시설 일종인 박지의 수심 유지임. 또한 박지 준설은 수중구조물 

인근(단묘막 기준: 해저질이 닻 놓기에 양호 L+6D)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공 장소가 

수중 구조물 축조를 위해 수행되는 여러 공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임.

ㆁ 실제로 박지준설 공종은 <그림 13>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중 구조물 축

조 공사의 내역서 상에서 준설공 또는 박지준설이라는 공종으로 다른 공종과 

별도로 취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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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중 구조물 공사 내역서 상에서 기초준설 공사의 분류

(a) 수중 구조물 공사 내역서 상에서 박지준설 공사의 분류

<그림 13> 수중 구조물 공사 내역서 상에서의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류

3)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사 시방서를 제외하고 항만 및 어항시설 

등 수중 구조물의 설계도서 중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ㆁ 항만 및 어항공사를 비롯한 수중 구조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당해 기준에서 설계도서가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분리

발주의 타당성이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이 설계도서가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되

도록 규정된 대표적 사례가 건축공사에서의 기계설비공사임. 

ㆁ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만공사의 설계도서 성과품 구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도서는 설계보고서,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및 

수리실험 성과, 설계예산서, 실시설계도면, 공사시방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

음. 이중 공사시방서에서만 준설(박지준설) 및 터파기(기초준설) 공사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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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항만공사 설계도서 성과품 구분 및 내용

4)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준설 공사는 <그림 15>와 같이 여러 공사 중에서도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그림 16>의 (a)와 같이 DCM 

시공, 기초사석 투하 및 다짐(고르기)공종과 Start-to-Start 공정 연계성 가짐. 

따라서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준설 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공정관리에 

지장이 초래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15> 수중 구조물 공사의 전체 공정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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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Start to Start 공정 연계성을 가진다는 것은 선행 공종이 시작하고 얼마 후면 후행 

공종이 시작하는 관계로서 상호 공종이 병행 시공된다는 의미를 가짐. 항만 및 

어항공사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는 공기단축을 위하여 기초준설과 DCM 시공, 

기초사석 투하 및 다짐(고르기) 공사를 구간별 병행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박지준설 공사는 공사의 

최종 시점에서 수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그림 16>의 (b)에서 보 

바와 같이 여타의 공사와 Finish-to-Start 공정 연계성을 가짐. 따라서 수중 구

조물 공사에서 박지준설 공사를 분리발주한다 할지라도 공정관리에 지장이 초

래될 소지는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 

ㆁ Finish-to-Start 공정 연계성을 가진다는 것은 선행 공종이 끝나고 얼마 후면 

후행 공종이 시작하는 관계를 의미함. 이중 박지준설은 후행 공종에 해당되므

로 선행 공종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더욱이 기초준설 공사를 완료한 

업체가 다른 후속 공종이 모든 종료된 다음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공종과 공정 연계성은 전혀 없음.

(a) 기초준설의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 (b) 박지준설의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

<그림 16>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과 타 공사와의 공정 관련성

5)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공사

□ 항만 등 수중구조물 공사에서 발주기관 감독관, 원도급자 담당자가 직접 준설

량을 실측하여 설계기준에 충족해야만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는 완공될 수 있

음.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ㆁ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11-15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 

발급 및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준설공사는 하자보증 발급이 194건에 불과하며,

    보증채권자로부터 하자보증 청구된 경우도 2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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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준설공사는 하자 발생이 전무한 공종이므로, 하자책임 소재 

규명 자체가 불필요하다 할 수 있음. 따라서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공

사가 분리발주 된다 할지라도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다 할 수 있음. 

업종 보증발급(건) 보증청구(건) 업종 보증발급(건) 보증청구(건)

실내 80,103 1,762 상하 36,416 310 

토공 107,150 1,377 보링 11,697 8 

미장 102,387 2,406 포장 19,070 137 

석공 44,915 595 수중 3,371 31 

도장 49,801 342 식재 41,172 640 

비계 24,240 10 조경시설 22,357 359 

금속 166,806 1,612 강구조 36,726 82 

지붕 41,757 168 준설 194 2 

철콘 109,740 2,253 승강기 8,499 5 

설비 508 3 시설물 38,752 26 

<표 9> 전문건설업종별 하자보증 발급 및 청구현황(최근 5년 합산)

6) 하도급 비중이 높은 공사

□ 항만 및 어항공사 등 수중 구조물의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는 전적으로 원도

급보다는 하도급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 또한 항만 및 어항공사 등 수중 구조

몰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의 하도급 실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는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하도급 비중이 

높은 공사라 할 수 있음. 

ㆁ <그림 17>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4년(11-14년) 준설공사업 수주실적 

중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만의 실적만을 추출하여 도급형태를 살펴본 결과, 

100%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조사됨.

ㆁ <그림 17>의 (b)와 같이  14년 기준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의 하도급 수주금액

은 508.9억으로 11년의 328.8억 대비 5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는 전문업체(준설 및 타 전문업

종 보유)보다는 겸업업체(종합 및 준설업종 보유)가 많이 수행하고 있음.

ㆁ <그림 17>의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겸업업체가 최근 4년(11-14년) 기초 및 박

지 준설공사의 82%에 해당되는 36건, 전문업체가 18%인 8건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특기할 점은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를 수행한 업체 중에는 준설공사업

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Ricon 건설정책리뷰

28 ･ 건설정책리뷰 2016-09

(a) 도급형태 (b) 하도급 추이 수행업체

<그림 17> 기초 및 박지준설공사의 하도급 현황

3.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의견

□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의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 타당성 및 가능성에 

관하여 발주기관(해양수산부), 겸업업체(종합건설업체 중 준설공사업 보유), 엔

지니어링 업체(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 전문업체(전문건설업체 중 준설공사업 

보유)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표 10>과 같은 의견을 도출함. 

ㆁ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예상대로 공공 발주기관은 업무부담 증가와 공사관리

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

리발주 방안을 반대하는 성향을 보임. 다만, 기초준설 공사는 통합발주 시에도 

후속작업인 지반개량 이후 재준설로 인한 업체가 분쟁이 빈번하기 때문에 분

리발주가 전혀 불가능함에 반해, 박지준설 공사는 공사의 성격상 분리발주가 

가능하며 업체의 수익성이 담보될 정도의 준설량이 확보된다면 실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ㆁ (엔지니어링 업체) 공공 발주기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기초준설 공사는 후속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이므로 분리발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박지준설 공사는 기초준설 공사와 여굴량 등 설계기준이 상이

하고 여타의 수중 구조물 공사의 공종과 공사목적물이 상이함. 또한 하자책임 

소재의 규명도 명확하며 공정관리의 연계성도 적은 공사이므로 분리발주의 타

당성이 높은 공사라는 의견을 보임. 

ㆁ (종합･전문 겸업업체) 준설공사업을 보유한 대형 종합건설사라 할지라도 수익

성 확보 차원에서 직접 준설공사를 수행하지 않음. 이로 인해 종합건설업체 

중 직접 준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대형 종합건설사보다는 중견 종합건설사

라 보임. 따라서 기초 및 박지준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하여 대형 종합건설사

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나 준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중견 종합건설사는 크

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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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견

정부기관

･ 준설단가 하락으로 업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중 구조물 공사
에서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를 분리발주하자는 것은 비상식적인 발상임.

･ 기초준설 공사의 경우에는 기초준설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후속작업인 
지반개량 이후 불가피한 재준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초 준
설량에 따라 기초사석의 양도 달라져 통합 발주 시에도 각 공종을 수행한 
업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발주기관은 물론 토목공사업자의 
공사관리도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하자책임 소재 규명도 힘들 것으로 생
각됨. 또한 분리발주 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정
부의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에 위배되는 것임. 

･ 과거 일부 소규모 어항 조성공사 중 기초 준설공사는 육상준설(바지선+벡
호우)로 설계된 적은 있으나, 최근의 어항도 복합화, 대형화되고 있어 대
부분 해상준설(준설선)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육상준설에서 
해상준설로 기초준설 설계가 변경되어 분리발주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음.

･ 박지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일부 분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기초
준설까지 포함한 공사량이 확보되어야 준설업체도 수익성이 확보될 것임. 
또한 기초와 박지 준설을 각기 다른 준설업체가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것임. 

･ 준설업체는 준설공사의 분리발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보다는 준
설단가의 상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겸업업체
(종합)

･ 준설업종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라 할지라도 항만 등 수중구조물 공사의 
준설공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그 이유는 직접 수행보다 
하도급을 주는 것이 수익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임.

･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는 하자책임 소재 불명확, 공정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형 건설사는 물론 발주기관도 기피할 것으로 생각됨. 

엔지니어링 
업체

･ 기초 준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은 후속작업(사석고르기)의 영향을 주므
로, 발주기관 또는 토목공사업체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기초준설 작업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사석의 양도 달라져, 이와 관
련된 분쟁이 하도급 공사 시에도 발생하고 있음. 

･ 해상 공사는 워낙 가변적이라 한번 준설작업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태풍 
등 바다의 상황이 바뀌면 재 준설하는 것이 다반사임.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은 항만공사의 하도급 공사로서 준설작업을 수행하여도 발생하는 상황이
므로 분리발주라서 생기는 특별한 상황은 아님.

･ 박지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기초준설 공사와 공사목적물이 다르며, 여굴량 
등 설계기준도 다소 상이함. 따라서 기초준설과 박지준설로 나누어 분리발
주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박지준설 공사는 기초준설 공사와 달리 공사목적물이 상이하고, 하자책임 
소재 규명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타 공종과의 공정 연계성도 적은 공사임. 따라서 
기초준설 공사와 달리 분리발주 타당성이 높은 공사라 할 수 있음. 

전문업체

･ 기초준설 작업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사석의 양도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토목공사업체는 기초준설과 사석공사를 하나의 업체(준설과 수
중업종 동시 보유 업체)에게 하도급 주고 있음. 

･ 박지 준설의 분리발주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나, 기초준설의 분리발주는 
여의치 않다고 생각됨. 그러나 기초준설의 경우에도 기초준설 작업 이후 
수로고시 측정을 통해 준설작업이 적정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면 후속작
업인 사석공사의 영향 또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표 10> 기초 및 박지준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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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전문업체) 준설공사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도 기초준설의 분리발주 타당성

은 낮다고 평가함에 반해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하여 찬성하는 입장

을 보임. 다만 기초준설 공사도 사석의 양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준설 공사와 사석공사를 하나의 업체(준설공사업과 수중공사업 동시 보유)

에게 하도급 주고 있음. 또한 동일업체가 수행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초준설 

이후 수로고시 측정을 통해 준설작업이 적정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면 후속공

사 수행업체와의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임.  

4.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 검토결과 정리

□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가 타당한 공사의 유

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항만 등 수중구조물 공사에서 박지 

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은 높은 반면, 기초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

은 다소 미흡한 편임. 이의 이유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음. 

ㆁ (산업 육성이 필요한 공사) 준설공사의 예정가격 하락, 시장규모의 감소, 수주

경쟁 심화, 과다한 준설공사업 등록 및 유지비용으로 인해 준설공사업체의 경

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세계 준설시장에 진출할 정도의 국제 경

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태임. 준설공사가 분리발주 된다면, 준설공사업체는 

원도급자 위치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준설기술의 개발뿐만 아니

라 대형화･첨단화된 준설선을 보유할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국제 경쟁력

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준설공사는 분리발주를 통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공사임. 

ㆁ (다른 공종과 시공목적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기초준설 공사는 

여타의 수중 구조물 공사와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

나, 박지준설 공사는 시공목적물이 박지의 수심유지이고 시공장소가 수중 구

조물 인근 지역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임. 

ㆁ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항만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

지준설 공사 모두 공사시방서를 제외하고 설계도서를 별도로 작성되도록 규정

된 공사는 아님. 

ㆁ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기초준설 공사는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초기에 

수행되어 다른 공종과 밀접한 공정 연계성이 있는 반면, 박지준설 공사는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타 공종과 공정 연계성이 거의 없음. 따라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될 경우, 기초준설 공사는 공정관리에 지장이 있

는 반면, 박지준설 공사는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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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산업 육성이 
필요한 공사

･ 준설공사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분리발주를 
통한 산업 육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준설기술은 항만이나 하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기술임.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준설시장은 앞으로 매력적인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준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아직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준설시장에서 우리의 경쟁
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준설공사가 분리발주 
된다면, 준설공사업체는 원도급자 위치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준설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형화･첨단화된 준설선을 보유할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
되는 공사

･ 기초 준설의 시공목적물은 방파제, 안벽 등 수중 구조물의 기초이며, 기초 
형성을 위해 동일 장소에서 기초준설, 지반개량(DCM 공법), 기초사석 깔기
(사석 고르기)등 공종이 수행됨. 따라서 기초준설은 지반개량, 기초사석 
깔기 등의 공종과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가 동일한 공종임. 

･ 박지 준설도 항만 등 수중 구조물의 축조 시 공사내용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공종과 달리 시공 목적물이 수역시설 일종인 박
지의 수심 유지임. 또한 박지 준설은 수중구조물 인근(단묘막 기준: 
해저질이 닻 놓기에 양호 L+6D)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임.

관계법령에 
의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
되는 공사

･ 항만공사를 비롯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기준을 준수하
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항만공사 설계도서 성과품 구분 및 내
용을 살펴보면, 공사 시방서를 제외하고 항만 등 수중 구조물의 설계
도서 중 기초 및 박지 준설에 관한 사항을 별도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공기단축을 위해 기초준설 공종은 DCM 시공, 기초사석 투하 및 다짐
(고르기) 공종과 병행 시공되고 있어 이들 공종과 공정 연계성이 높
음. 따라서 기초준설 공정에 따라 타 공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박지 준설은 일반적으로 항만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최종 시점에 
수행되고 있어 다른 공종과 공정 연계성은 적은 편임. 따라서 박지 준
설  공정에 따라 타 공종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

한 공사

･ 항만 등 수중구조물 공사에서 발주기관 감독관, 원도급자 담당자가 직
접 준설량을 실측하여 설계기준에 충족해야만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
는 완공될 수 있음.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실
제로 최근 5년간 하자보수 청구 건수는 2건에 불과함. 

하도급 비중
이 많은 공사

･ 항만 등 수중 구조물의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는 원도급 보다는 하도
급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하도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겸업업체(종합 및 준설업종 보유)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어 이들이 
분리발주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분리발주에
관한 당사자 

의견

･ 정부기관(해수부), 엔지니어링 업체, 준설공사업체, 종합건설업체(준설 
보유) 실무자와 면담한 결과, 박지 준설의 분리발주에 관하여는 긍정
적 반응, 기초 준설에 대해서는 공사관리의 어려움, 하자책임 소재 불
명확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반응을 보임. 

종합결과
･ 항만 등 수중구조물 공사에서 박지 준설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은 높

은 반면, 기초 준설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편임. 따라
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보다 필요함.

<표 11> 기초 및 박지준설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 검토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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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공사) 준설공사의 성격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

어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된다 할지라도 하

자책임 논란은 없음. 

ㆁ (하도급 비중이 많은 공사) 항만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는 전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도급 비중이 매우 높은 공사임. 

또한 종합건설업체인 겸업업체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어 분리발주에 관한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ㆁ (분리발주에 관한 당사자 의견) 공공 발주기관, 엔지니어링 업체, 겸업업체, 전

문업체 모두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준설 공사는 분리발주가 사실상 불가

능함에 반해, 박지준설 공사는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되고 공

정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분리발주의 타당

성이 높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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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방안

□ 항만 및 어항시설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를 분리발

주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ㆁ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분리발주 공사유형에 박지준설 또는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모두 포함하고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ㆁ 항만 및 어항시설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토목+준설) 

방식을 활성화시킨 후,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도하는 방안

1.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분리발주 공사유형에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를 포

함하고,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유도

□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한 법령으로서 97년에 제정됨. 

 ㆁ 당해 법령에서 신항만 건설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背後幹線網)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화물유

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

설,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등 항만 관련 시설의 기반조성사업, 항만 관

련 업무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을 의미함.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이란 항로･정박지와 같은 기

본시설,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등 기능시설, 보관창고 등의 지원

시설, 해양레저시설 등의 항만친수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의 항만배후단지를 가

리킴. 

□ <표 12>와 같이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조(신항만 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

상 등을 위한 특례) 제2항은 신항만 건설 시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

축공사, 전기공사 및 진기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되,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만 

통합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ㆁ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의 발주원칙이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임에 

반해,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분리발주를 발주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특수한 기

술이 적용되는 공사, 재해복구 공사 등 시급한 공사, 보안이 필요한 공사, 일

괄입찰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통합발주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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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항만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
49조･제50조･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

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방재(防災)･

방화(防火)･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 항만시설의 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축공사･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
주할 수 있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0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갑문시설･컨테이너터미널 등 대형시설

공사로서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로 시행되는 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표 12>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내용

□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를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 13>과 같이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조 제2항의 분리발주 가능 

공사유형으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요구됨. 

ㆁ 우선적으로 공사성질과 기술관리상 분리발주의 타당성이 높은 공사로 평가된 

박지준설 공사를 분리발주 가능 공사유형에 포함하되, 상대적으로 분리발주 

타당성이 미흡한 기초준설 공사도 추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항만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
49조･제50조･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

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방재(防災)･

방화(防火)･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 항만시설의 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축공사･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표 13>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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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조 제2항의 분리발주 가능 공사유형으로 기초 및 박지

준설 공사가 포함된다면,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업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 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분리발주를 반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논리를 적극 홍보하여 종래의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업에서도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ㆁ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조 개정을 통해 분리발주 가능 공사유형으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포함된다 할지라도, 이는 새롭게 신설되는 항만 건설공사에

만 적용된다는 한계를 가짐. 즉, 종래의 항만시설의 개선･정비 사업과 어항시

설의 신설 또는 개선･정비 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임. 이

로 인해 공공 발주기관은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업 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를 분리발주하기를 기피할 것임.  

ㆁ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조에 분리발주 가능 공사유형으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분리발주 반대 극복논리를 

홍보하여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업에도 기초 및 박지준설 공

사가 분리발주 되도록 공공 발주기관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발주기관의 업무량 증가 우려에 관한 극복 논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낙찰

과 계약체결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

설 공사만이 분리발주 될 것이므로 발주기관 업무부담은 크지 않음. 또한 분

리발주에서는 하도급 공사가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하도급 업무가 수행될 필

요가 없어짐. 오히려 분리발주 시 공공 발주기관의 업무종류 수는 적어짐. 

 - (발주기관 선택권 제한 우려에 관한 극복 논리) 현행의 분리발주 금지 규정은 

이미 공공 발주자의 선택권은 제한하고 있는 것임.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통합발주를 공공공사 발주방식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법제화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무엇보다도 발주자 선택권을 우선 시 하는 미국, 독일도 공공공사의 분

리발주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일부 제한하고 있음. 

 - (시공 비효율 및 품질 확보 곤란 우려에 관한 극복 논리) 기초준설의 경우 지

반개량(DCM 공법), 기초사석 공종과 공정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통

합발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당해 공종만이 분리된다면 공공 발주자 또는 

감리의 철저한 공사관리와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협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함. 또한 기초준설 공사 이후 수로고시 측정을 통해 당해 작업이 적정 수

행되었음을 확인하면 후속작업인 사석공사의 영향 또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더욱이 준설공사는 하자 발생이 없는 공사이므로, 품질 확보 곤란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 이미 분리발주 되고 있는 전기, 통신, 기계설비공

사 경우에도 공정 간섭이 문제 시 되지 않고 있으며, 책임시공으로 인해 오히

려 품질이 향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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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증가 우려에 관한 극복 논리) 분리발주 된 공사는 대부분 일정수준 낙

찰률을 보장받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되어 통합발주에 비해 공사비가 증가하나, 

건설 초기에 적정공사비가 투입되어 완벽한 시공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함. 

2. 항만 및 어항시설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토목+준설) 방식을 활성화시킨 후,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도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분리발주에 비해 공사관리 어려움, 하자책임 소재 

불명확 등이 적어, 발주기관 거부감이 적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시도된 경우는 없음.

ㆁ <그림 18>의 (a)와 같이 최근 5년(12-16년 7월 현재) 국가계약공사(119건), 지방

계약공사(1,321건) 중 항만 등 수중구조물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적용된 사례는 없음.  

□ 육상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에 해당하는 터파기공사(토공)에 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적용이 활성화되어 있음. 

ㆁ <그림 18>의 (b)와 같이 최근 5년(12-16년 7월 현재) 119건의 국가계약 공사 중 

토공사업이 부계약자로 참여한 공사는 43건으로 전체의 36.1%이며, 1,321건의 

지방계약 공사 중에는 전체의 11.5%인 152건임. 

(a) 국가계약 공사 (b) 지방계약 공사

<그림 18>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국가 및 지방공사 중 토공사업 참여비중

□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육상공사가 

마찬가지로 항만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토목+준설) 방

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ㆁ 주계약자 공동도급(토목+준설) 방식의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발주기관의 거부감도 일부 해소될 수 있으며, 의무화 추

진을 위한 논거도 마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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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 본 연구는 준설공사 종류 중 수중구조물(항만 및 어항)의 기초 및 박지준설 공

사와 이의 부대공사(쇄암 및 발파공사, 부산물 운반 및 투기)의 분리발주의 필

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그 실행방안을 제안하였음. 

ㆁ 준설공사의 특성과 준설공사업체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초 및 박지준설 공

사의 분리발주 필요성을 도출하고, 6가지 관점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가 타당한 공사인지를 검토하였음. 

 - 분리발주가 타당한 공사의 6가지 공사유형은 산업 육성이 필요한 공사,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 및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

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공사, 하도급 공사의 비중이 높은 공사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필요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준설공사

를 수행하는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육성･발전시킴으로

서 세계 준설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함. 

ㆁ 준설공사는 여타의 공사보다도 장비 집약적 공사이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

이 요구되는 공사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준설공사의 예정가격 하락, 준설시장 

규모의 감소, 수주경쟁 심화, 과도한 준설공사업 등록 및 유지비용으로 인해 

준설공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

지준설 공사를 분리발주 한다면, 준설공사업체는 원도급자 위치에서 적정 공사

비를 확보할 수 있어 첨단 준설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형 준설선을 보유할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 항만 등 수중구조물 공사에서 박

지 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은 높은 반면, 기초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타

당성은 다소 미흡한 편임. 

ㆁ (산업 육성이 필요한 공사) 우리의 준설공사 국제 경쟁력은 90년대 이후로 저

하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와서는 자체 기술만으로는 해외 선진업체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 실정에 이름. 이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해외 준설공사

를 한국 준설공사업체가 수주하기는 힘든 상황임. 따라서 준설공사업체의 국

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분리발주를 통한 산업 육성이 필요함. 

ㆁ (다른 공종과 시공목적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기초준설 공사는 

여타의 수중 구조물 공사와 시공목적물과 시공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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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지준설 공사는 시공목적물이 박지의 수심유지이고 시공장소가 수중 구

조물 인근 지역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임. 

ㆁ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항만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

지준설 공사 모두 공사시방서를 제외하고 설계도서를 별도로 작성되도록 규정

된 공사는 아님. 

ㆁ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기초준설 공사는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초기에 

수행되어 다른 공종과 밀접한 공정 연계성이 있는 반면, 박지준설 공사는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타 공종과 공정 연계성이 거의 없음. 따라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될 경우, 기초준설 공사는 공정관리에 지장이 있

는 반면, 박지준설 공사는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음. 

ㆁ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공사) 준설공사의 성격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

어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된다 할지라도 하

자책임 논란은 없음. 

ㆁ (하도급 비중이 많은 공사) 항만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는 전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도급 비중이 매우 높은 공사임. 

또한 종합건설업체인 겸업업체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어 분리발주에 관한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항만 및 어항시설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를 분리발

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ㆁ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분리발주 공사유형에 타당성 높은 박지준설 공사 또는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모두 포함하고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

업에도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임. 이를 위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

조 제2항의 분리발주 가능 공사유형으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요구됨.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의 분리발주에 관한 기피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함.

ㆁ 항만 및 어항시설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토목+준설) 

방식을 활성화시킨 후,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도하는 방안임. 주계약자 공동도

급(토목+준설) 방식의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

에 관한 발주기관의 거부감도 일부 해소될 수 있으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논

거도 마련될 수 있음. 

･홍성호 연구위원 (hsh3824@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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